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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행 동 지 침†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말라기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며 어두운 
침묵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 세례 요한이 다시금 하나
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마 3:1-2).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그 
길을 곧게 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여는 마지
막 선지자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1. 보라

400년 만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수많은 유대인들, 심지어는 군인들까지도 세례 요한의 말씀
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
들의 시선과 관심은 모두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심지어는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마저도 예수님께로 갑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사라지
기를 원했습니다(요 3:3).

2. 세례 요한의 인간적 고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
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
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마 11:2-
3).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야를 세상을 뒤
집어 놓으실 심판의 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
시면 로마 제국도 뒤집어지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고꾸라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도끼에 나
무가 찍혀 떨어져 나갈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저 산에서 조용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실 
뿐, 불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
거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
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6절). 라고 말씀하
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우리와 다
를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었던 중요한 인물이긴 했지만 그는 그림자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직접 경험한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
들로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
니다.

The word of God ended for the Israelites in the last book, Malachi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era of dark silence came to them. Then, 
after four hundred years, John the Baptist once again proclaimed God's 
word.

"In those days John the Baptist came, preaching in the desert of 
Judea and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Matt. 
3:1-2). 

It is John the Baptist who came to the desert, prepared the way for 
the Lord, and made straight path for Him in order that the son of God 
Jesus Christ could come near His people. John the Baptist was born in 
the world as the last prophet who opened the age of Jesus Christ.

 
1. Behold

In four hundred years, those who heard the God's word glowed with 
enthusiasm. Lots of the Pharisees, Sadducees, and Jews, even soldiers heard the 
word of John the Baptist, were baptized by him, and they repented. Upon Jesus 
appearing, John the Baptist shouted "Behold!" indicating Jesus Christ. At that 
moment, the eyes of those who paid attention to John the Baptist moved to Jesus 
Christ. Even the disciples who followed John the Baptist went to Jesus Christ. 
John the Baptist thoroughly wanted to disappear before Jesus Christ (Jn. 3:3)

2. The trouble of John the Baptist
"When John heard in prison what Christ was 

doing, he sent his disciples to ask him 'Are you 
the one who was to come, or should we expect 
someone else?'" (Matt. 11:2-3).

John the Baptist thought that Messiah who 
would come after John and show the world the 
Lord of judgment. When Jesus came, he expected 
the Roman Emperor would discipline, the Pharisees 
and cause them to fall down and obey. Those who 
disobeyed God's word were split away with an ax 
like a tree. Nevertheless Jesus only silently said his 
word and healed patients on the hill. That is why 
everyone found the appearance of Jesus humble 
because he did not issue a tyrannical decree and 
judge them.

However, on the basis of God's word that had 
been already foretold, Jesus was unreservedly 
trying to achieve the work of God's salvation in the 
providence of God.

At the same time, Jesus said,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fall away on account of me" (v. 
6). This means that even though God's idea and 
method are different from us, we should never fall 
away with faith but endure unto the end.

My beloved Christians,

Even though John the Baptist was a measurable figure who belonged to the 
Old Testament and saw the cross of Jesus Christ very closely, he only looked at 
his shadow. However, in that we who have directly experienced the incident of 
cross' salvation live at the age of grace, we live in the much better wonderful and 
blessed situation than John the Baptist.

Therefore, under any circumstances, you must never fall down. By looking at 
the grace of Jesus Christ's cross,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win with your faith.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세례 요한의 고민 The Trouble of John the Baptist

(마 11:1-15) (Matt. 11:1-15)

마태복음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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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청지기수련회가 지난 9일(목) 오전 6시

10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교구위원회로부터 시작

되었다. 

16개 교구의 교구목사, 교구장, 부교구장, 다락방

장, 부다락방장들이 교구위원회 지도 유문건 목사로

부터 교구위원회의 2014년도 중점사역과 다락방 모

임의 목적과 모임 시 유의사항 그리고 교구일꾼의 

역할 등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각 위원회의 청지기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찬양위원회: 1월12일(주)-19(주) 각 찬양대별로 교육, 교회

·전도위원회: 1월21일(화) 오전6시10분, 교회

·예배위원회: 1월25일(토) 오전10시-오후3시, 교회

·선교위원회: 1월26일(주) 오후3시-4시50분, 교회

·교육위원회: 1월26일(주) 오후3시30분-4시30분, 교회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4년 1

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장학금으로 분

류되며 지원대상은 신대원생, 대학생, 교역자ㆍ직

원ㆍ선교사 자녀, 극빈자, 장애인, 고등학생이며 학

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B이상), 본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이며 교회봉사에 적극적인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 

혹은 교회학교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 혹은 신

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1월

15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신

청서는 본교회 홈페이지(http://www.seoulchurch.

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제출시 연락처

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014 청지기수련회 개최

2014년 1학기 장학생 선발

2014년 겨울성경학교·수련회 

1월9일(목) 교구위원회로부터 시작

신청마감 : 1월 15일(수) / 수여식 : 2월 2일(주) 찬양예배시간에

1월 17일(금),  영어예배부를 시작으로

오늘 찬양 예배 후, 801호에서

부  서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유아부

2월 21일(금)
~23일(주일) 서울교회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예수님과 함께라면 양세라 전도사

유년부 나는 하나님 사랑의 통로! 김안성 목사

초등부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최민혁 전도사

중등부 2월 20일(목) ~ 22일(토) 아가페타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노정호 목사

고등부 1월 23일(목) ~ 25일(토) 아가페타운 예수님처럼! 천세종 목사

청년1부 2월 6일(목) ~ 8일(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준권 목사 장재원 전도사 

청년2부 2월 28일(금) ~3월1일(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준권 목사

신혼가정공동체 2월 22일(토) 서울교회 아름다운 연합 서준권 목사

사랑부 2월 16일(주일)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박영준 목사

에바다부 2월 15일(토) 서울교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임규현 목사 이영주 목사

디아스포라부 1월 25일(토)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서명철 목사

영어예배부 1월 17일(금) ~ 18일(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안에 거함 김다니엘 목사

비전2020 후원자의 밤

우리교회는‘비전2020운동

(부장 이갑진 장로) 후원자의 

밤’ 행사를 오늘 찬양예배 후 

801호에서 연다. 후원자의 밤 

행사에는 육군 3사단, 간호사

관학교, 해병대 사령부, 해병

대 교육훈련단 장병들과 우리

교회 파송 군선교사 6명 등이 

참석한다. 

군 복음화를 통하여 민족의 

75%를 복음화하는 이 원대한 

비전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 드린다.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명단
문경덕 김영주 이해순 백승철 김지영 김선혁 박내길 오정숙 강응석 
한승집 최미아 리브가전도회 황선희 정철웅 강진환 양정실 신용식 
하인구 김선영 박종권 김희경 표현희 이동만 박영실 성백우  
			                    (다음 주 계속)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명단
2구좌 홍광숙
1구좌  황난옥 김권집 왕경애 사라전도회 김주엽 최학인 최소희 노
문환 이성우 홍성혜 이순형 임충식 신 선주 베드로선교회
0.5구좌 양지훈 최성희 이상섭 최향봉 강낙훈 김선석 문금희 정을
순 박미경 노영석 백승갑 박길자                          (다음 주 계속)

비전2020 후원자 명단

가브리엘찬양대 CD 

박인규 이상섭 노영환 홍은경 최원석 박길희 이용식 곽숙 우선자 
남영주 사라전도회                                             (다음 주 계속)

우리 교회 1부예배를 담당하는 가브리엘 찬양대

(대장: 송인권 장로, 지휘: 백경화 집사)가 2012년

~2013년 동안 드린 주일찬양, 특별찬양, 절기찬양 

중 16곡을 엄선하여 CD로 제작하였다. 원하는 성

도들은 가브리엘 찬양대에 문의 바란다.

금요기도회 찬양팀 모집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담당: 김숙자 권사(010-2476-7700))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안내
아래 이메일로 ①성명 ②주민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시면 연말정

산자료를 파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seoulch@hanmail.net

· 문의전화 :02-558-1106, 02-2193-8811  

· 담당: 송미라 권사

회계장부 배부 및 문서이관
1.교회예산을 받는 각 부서는 2014년도 회계장

부(금전출납부)를 사무국에서 수령하기 바란다.(부

서 자체 회비를 제외한 교회후원금 및 각종 찬조금 

등은 본 부서회계장부에 기재하고 매월별 부서결

재를 거쳐 마감한다)

2. 교회 각 부서, 기관은 2013년도 각종서류(회의

록, 출석부, 회계장부 등)를 마감하여 1월 마지막주

(1/26)까지 사무국으로 이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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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일꾼들에게 듣는다

스데반회는 사도행전 6장 3

절 말씀에 기초하여 그리스도

의 몸 된 서울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로 20회 성년이 되었습

니다. 성년 스데반회 2014년 

목표는 섬김의 솔선수범과 건

강한 섬김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회원 한 사람 한 사

람이 사도적인 사명으로 이름

도 없이 빛도 없이 서울교회를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본 

덕목은 겸손과 온유로 허리띠를 매고 자기를 부인

하는 것에서 출발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회

원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섬

김은 나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스데반회는 이제까지 교회의 대소사에 묵

묵히 봉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스데반회의 운영

에 있어서는 임원중심의 스데반회가 아닌 회원에 

의한 스데반회로 거듭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이

제 임원중심에서 회원중심의 버텀 업(bottom-up) 

방식으로 회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

하는 스데반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스데반

회 구성원들간의 파트너십으로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스데반회가 

회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소통이 원활할 때 비로소 

건강한 섬김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성도님

들의 아낌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라"(빌 4:13). 

이 위대하신 말씀을 모토로 

삼고 올 한해 제2권사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

만도 못할지라도 하나님만 의

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고 싶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로부터 받은 비전을 따라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에 우리 권사회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적

극적으로 협력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또 병상에서 힘들게 투병하는 성도님들과 또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성도님들을 겸손과 온유한 마

음으로 찾아가 주의 사랑으로 감싸고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리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아가페의 사

랑과 하나님 능력에 있음을 확실하게 알리겠습니

다. 

뿐만 아니라 임원진들과 머리를 맞대고 세운 사

업계획들도 말씀따라 기도와 간구로 진행하겠습니

다. 그리고 작은 일일지라도 소흘함이 없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2권사회는 올 한 해 먹을 것 없

이 소문만 무성한 잔치집이 아닌 소망을 인내를 이

루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

지 않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제게 그리스도의 몸

된 서울교회의 제1권사회 회

장의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

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한 저이기

에 이런 뜻 깊은 사역의 시작

이 아직은 낯 설고 두렵지만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

도하실 것이라 믿기에 “기쁜 마

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

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엡 6:7) 하신 주님

의 말씀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186명의 제1권사회 회원님들과 더불어 

피차에 소통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되어 우

리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

하여 가까이서 보살피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하여 교회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수고를 아끼지 않겠

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담임목사님을 위한 설교 

도고 사역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를 훈련하고자 

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

서 함께 하시길 바라며 서울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서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제1권사들 모두가 2014년 한 

해 동안 성령충만한 주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서울교회가 크게 도약하는 데 한 알의 밀

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차순 집사
(스데반회 회장)

고정숙 권사
(제2권사회 회장)

김일순 권사
(제1권사회 회장)

서울교회 담임목사님과 성도님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리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의 살리닷을 향한 긍휼히 여
기는 마음과 정성스런 돌보심에 저는 감탄하였
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매우 훌륭하시고 우리
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
고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리닷과 아빠 드림

벤젠 폭발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 소녀, 
살리닷이 서울교회 성도들의 후원으로 10여차례 수술을 
모두 마치고 17일 출국을 앞두고 있다.



④ 2014년 1월 12일 

■ 예배 및 집회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 이종윤 원로목사는 14일(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신년하

례회에서 격려사를 한다. 연세동문 새해인사의 밤 행사에 참

석한다. 15일(수) 한국로잔위원회 총회에 참석한다.

■ 득녀 : 6교구 백경원 집사, 장효선 집사

■ 주간식당봉사 : 베드로선교회(1.12) 바울선교회(1.19)

■ 금주의 식사 : 박순자1 권사, 박선희 권사(식사, 떡 제공)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동  정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비전2020운동본

부(부장:이갑진장로)에서 주관하는 “비전2020 

후원자의 밤”순서로 해병대군악대의 특별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금관합주로 “성자의 행진”, “사랑은 언제나” 두

곡을 연주하며, 중창으로 “내가 천사의 말 한다해

도”, “Amazing Grace”, 그리고 “이 믿음 더욱 굳

세라” 를 합창으로 찬양한다.

빈약한 자 구제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교회 새가족부 직

분자양성반 4주 교육 수료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서

울교회는 2014년부터 직분자필수반을 새가족위원회 

산하 직분자양성부(부장 : 김용환 집사)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직분자가 가져야 할 성경

적 가치관과 봉사자세를 비롯하여 서울교회의 조직 

및 부서의 기능 등을 자세히 교육함으로써 교회에 대

한 전반적이 이해와 봉사부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 교육은 4주 과정으로 매 주일 2부 예배 후 606

호에서 장석남 목사님의 은혜롭고 명쾌한 강의로 진

행되고 있으며 수강대상은 새가족 뿐만 아니라 기

존 성도도 수강할 수 있다. 특히 교회에서는 작년부

터 서리집사 임명 시 본 과정의 수료를 필수로 하고 

있으니 각 교구 담당자는 사전에 파악하여 본 과정을 

필히 수강하도록 안내하기 바란다.

1교구: 곽송, 김덕례, 김명옥, 김시찬, 김정선, 목미화, 박혜경, 좌은
경 / 2교구: 손은주 유승애, 최혜숙 / 3교구: 이희정 / 5교구: 조영
식 이상의, 차주현 / 9교구: 장태준 / 11교구: 김정환 / 13교구: 길
영숙, 김건우, 김송자, 김정훈, 김현아, 서복순, 서정화, 이민정, 이
인영, 이정현, 이희영, 전화선, 최의섭, 최익진, 한혜숙 / 14교구: 김
주천, 박금자, 유시현, 윤복님 / 15교구: 김정한, 양종숙, 장윤희 / 

16교구: 김귀숙, 정택연, 홍정숙		   (총42명)

직분자양성부 수료
2013년 8월~12월 기간 동안 

호산나대학은 작년 12월 16일(월)~18일(수) 3일간 

제 9대 총학생회 주관으로 나눔 프로젝트가 진행되

었습니다. 

'2013 나눔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22일(금) 전

체학생회 회의를 통하여 독거노인 분들께 연탄을 드

리기로 결정되었고, 3주간의 성금 모금기간 동안 총 

100여만원이 모금되어 청평 지역 내 독거노인 5가구

에 각 400장씩 총 2,000장의 연탄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수용 학생회장은 “연탄을 배달하는 일은 힘들지

만 기분이 좋습니다. 나눌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탄을 나누어 드려 어르신들이 올 겨

울을 감기 걸리지 않고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고 하였습니다. 연탄을 받은 박상간 할아버지는 “3년

째 호산나대학 학생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며 본교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나눔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나눔의 대상과 방

법을 정하고, 성금을 모으고, 연탄을 배달하는 과정

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어린이 옷 보내주세요

오는 2월 3일 미얀마로 떠나는 비전

트립팀에서 어린이 옷을 모으고 있습

니다. 이번 트립팀은 어린이 사역을 중

심으로 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나누

어 줄 옷이 많이 필요합니다. 

104호에 수거함이 상시 있습니다. 

기왕이면 깨끗이 세탁하셔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10-8268-7668 (김순영 권사)

1. 각 위원회 별로 모이는 청지기 수련회에 모 

   든 섬김위원들 참석하여 훈련 받아 사역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2. 1월 17일 영어예배부를 필두로 시작되는  

    2014년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3. 살리닷의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지게 하시고,  

   살리닷과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카자흐스 

   탄에 복음의 문들이 많이 열리도록


